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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좌 현 숙
(호남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분석하

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구축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학

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느끼는 우울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

할 고정관념의 영향은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고정관념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났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

고 고정된 역할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졌다. 반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질 경우,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우울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를 논하고,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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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13년 전국의 중ㆍ고등학생 72,43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30.9%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2013).1) 2005년부터 실시된 이 

조사에서 청소년의 우울감 경험률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29.9%에서부터 41.4%에 이르

기까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청소년기는 정서적 불균형이나 문제행동같은 심리사

회적 부적응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청소년의 우울은 심각할만한 수준이다. 중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연구에서 조사대상 청소년의 38.9%가 우울증상을 

보였고, 21.2%가 명확한 우울증상을 보였다(조성진 외, 2001). 청소년 우울은 그 자체

로도 심각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로서 또래관계 및 학교 적응 등 청소년의 발달과업 

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이근영 외, 2011; 정철상, 2011), 행동장애, 

약물남용, 반사회적 행동, 자살과 같은 이차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김재엽 외, 2013a; 

Auerbach et al., 2010). 처음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의 60%가 다시 우울을 경험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고(Evans & Andrew, 2005), 이후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겪을 위험

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인기 정신병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이상 

청소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발달상의 특징으로 간과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과 개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의 주된 예측인자가 

우울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문경숙, 2006; 오승환, 2009; 우채영 외, 2010; Huff, 

1999; Mazza & Reynolds, 1998), 청소년의 우울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 우울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관심이 모아지면서 청소년 우울증상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우울의 

예측변인으로 일관되게 스트레스를 보고하고 있다(김빛나ㆍ박주희, 2013; 김재엽 외, 

1)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과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1학
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이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조사는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7만 5천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등 15개 영역에 대해 온라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최근 12개월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을 산출한 것이다(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질병관리본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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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a; 2013b; Connolly et al., 2010, Undlheim & Sund, 2005). 청소년은 발달상의 

특성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학업, 또래관계, 가족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해 겪는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문영주ㆍ좌현숙, 2008; 이경숙ㆍ김정호, 2000; 홍광식 외, 1994; Lee & 

Larson, 2000).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한국의 청소년 문제가 학업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육풍토에서 파생된다. 전인교육보다는 일류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과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를 가중시키

고 있으며, 이러한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김명자 

외 2002; 김빛나ㆍ박주희, 2013; 윤명숙 외, 2009; 이근영 외, 2011; 임성택 외, 2011; 

Lee & Larson, 2000).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는 우울을 매개로 하여 자살생

각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박재연ㆍ정익중, 2010; 우채영 외, 2010; 

이근영 외, 2011; 이서원ㆍ장용언, 2011), 공격성(채진영, 2012), 외현화 문제(문수연ㆍ

강지현, 2013)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신병리

를 유발케하는 인자로 보고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에 대해 다각적인 분석과 연

구가 시도되고 있다. Grant 외(2004)는 스트레스가 아동 및 청소년의 정신병리에 영향

을 미치며 이들간의 관계에서 매개나 조절변인 등 제3의 변인이 작용한다고 하면서, 

스트레스와 정신병리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 및 조절변인을 포함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최정아, 2011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

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간 직접적 관계를 포함하여 제3의 변인

을 포함한 통합적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이 학업이나 또래관계, 외모 

등 특정 영역의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를 규명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스트레스를 통칭

하여 우울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

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스트레스 자극원만으로는 우울

을 비롯한 심리적 부적응을 설명하는데 제한적이라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할 때, 

청소년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에 초점을 두어 

통합적 접근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으로 고려되고 있지만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개인적 특성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337

등에 따라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학업 스트레스

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절변인에 주목하였다. 일반적으로 매개효과

를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목적이 ‘왜’, ‘어떻게’ 그런 효과들이 발생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Baron & Kenny, 1986). 국내에서도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간 관계에서 자아통

제의 매개효과(정철상, 2011),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김정미, 2010)를 검증함으로써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반면, 조

절효과의 분석은 어떤 효과가 ‘어떤 상황’ 혹은 ‘누구’에게 발생하는가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경우 적합한 방법이다(Baron & Kenny, 1986; Hayes & Mattes, 2009).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적으로 성장하는 청소년이 있는 반면 어떤 청소년은 

정신병리나 부적응 같은 부정적 발달경로에 처하게 되는데 어떤 청소년이 그러한 위험

에 처하게 되는지 조절효과를 통해 규명하게 된다면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이 가능하고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실천적 지침

들을 제시할 수 있게 되므로 조절변인의 규명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그렇다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는 제3의 변인은 무엇

이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주목하였다. 스트레스처럼 심리사회적으

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양식에 영향을 주는 것 중 하나가 인지적 

요소인데,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억압하고 내재

화하려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아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심리적 

어려움을 내재화하여 우울이라는 심리적 장애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이들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인지적 요소에 주목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성역할 고정관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경쟁위주의 억압적 교육환경 하에서 우울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의 어려

움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하며, 학업 스트레스 환경 속에서도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예방적 개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학업 스트레스 및 성역할 고정관념과 우울의 관계를 탐색하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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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하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청소년기와 학업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개인이 가진 욕구와 자원 활용 능력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걱정스러운 감정

이나 심리상태를 의미한다(Germain & Gitterman, 1995).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적 변화

를 비롯해서 심리적ㆍ사회적 환경 변화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 스트레스의 

발생원인은 환경적 요인에서부터 심리적인 것까지 다양한데, 청소년이 겪는 스트레스는 학

교나 학업관련요인, 친구문제, 가족관련 요인, 성격문제 등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들이 여러 가지 일상생활 스트레스 중에서도 학교와 관련된 영역, 가족관계 및 친구 관계 

등에서 주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요셉 외 2011; 송영명ㆍ이현철, 

2011; 염행철ㆍ조성연, 2007; 임은미ㆍ정성석, 2008; 이경상ㆍ박현수, 2004; 황여정, 

2007). 이는 많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음을 뜻한다. 우리나

라 청소년의 경우, 발달적 과업의 성취뿐만 아니라 학력경쟁을 유발하는 입시위주의 교육제

도로 인해 성적에 대한 압박, 과도한 학업량, 학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률이 1998년 57.1%에서 2006년 

67%로 약 10%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국가청소년위원회, 2007),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청소

년이 가장 많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중의 하나가 학업 스트레스라는 연구결과(임은미ㆍ정성

석, 2008; 황혜정, 2006)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수준

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에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이해되었으나 조기교육과 선행학습의 사회적 

조류,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선호도가 증가는 학업 스트

레스의 급격한 증가 및 심각도에 영향을 주고 있다(이서원ㆍ장용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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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학업 스트레스는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라는 의미로 사용되면서 학업으

로 인해 유발되는 부적응 심리상태(조강래, 2007), 공부나 성적으로 인해 그 일이 너무 

힘겹고 하기 싫거나 귀찮다고 생각되어 겪게 되는 정신적 부담과 긴장, 근심 등과 같이 

편하지 못한 심리상태(오미향ㆍ천성문, 1994) 등으로 정의되고 있다. 

2.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기 

때문에 정서적 불균형이나 문제행동같은 심리사회적 부적응이 많이 나타난다. 특히 불

안이나 우울같은 증상은 발달단계상의 특징과 맞물려 많은 청소년이 경험한다. 아동기

와 성인기를 연결하는 과도기인 청소년기에는 어느 때보다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슬픔이나 분노, 흥분 등의 감정을 강렬하

게 경험하게 되면 심한 내적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우울증상은 급격하게 

증가한다(Hankin et al., 1998). 그러나 우리나라 청소년이 경험하는 우울수준은 발달단

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으로 간주해서는 안될 상황에 이르렀다. 2011년 한 해 동안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루어진 청소년 대면 개인상담 2,965건 중 정신건강 상담의 비

중이 607건으로 20.5%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우울ㆍ위축문제가 43%에 해당된 점을 

보면(한국청소년상담원, 2012), 많은 청소년이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우울과 위축같은 내재화 문제의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우울한 정서 혹은 우울감은 

일반적으로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으며 미래에 대한 절망감 등을 특징으로 하며, 수면장

애나 식욕과 체중감소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의 우울은 일반적인 특징

에 더하여 불안이나, 행동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물질관련장애, 그리고 섭식

장애와 흔히 연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외형적으로는 충동적이고 과다에너지로 인한 

부적응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우울하고 무기력한 정서가 기저에 있기 때문에 성인 우울

에 비해 발견이 쉽지 않거나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상의 특성, 

그리고 청소년기 정서의 특성 때문에 청소년 우울같은 문제는 그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일종의 성장통처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성인기 우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아동 및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이 자살과 같은 심각한 심리사

회적 문제 및 성인기 정신장애와 관련이 있음이 제기되면서 청소년의 우울문제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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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울이게 되었다(Bolme-Lake, 2007). 청소년의 우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청소년기 우울의 유병률은 10~20%로 높게 나타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청소년 

우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Lewinsohn et al., 2001; 우채영 외, 2010: 

재인용).

청소년기 우울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우울의 위험요인과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유발하

는 주된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김빛나ㆍ박주희, 2013; 김재엽 외, 2013a; 2013b; 김

정미, 2010; Connolly et al., 2010, Undlheim & Sund, 2005). 우울발생과정을 설명하

는 다양한 이론 가운데 스트레스 노출모형에 의하면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는 

우울을 발생하게 하고 지속시키며, 이후에 재발하게 하는 위험요인으로 고려된다(Cole 

et al., 2006). 이 이론에 근거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살핀 연구들은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우울감도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다(Abramson et al., 1989; Hammen, 1988; 

Hankin et al., 2001).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물과 사건을 대하는 기제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때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우울 등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Huff, 1999; Mazza & Reynolds, 

1998). 

청소년이 경험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가운데 특히 학업 스트레스는 많은 청소년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우울이나 자살과 같은 문제에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업 스트레스가 청소년 우울의 핵심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는데, 청소년이 

인지하는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 

외, 2002; 김빛나ㆍ박주희, 2013; 김재엽 외 2013a; 문영주ㆍ좌현숙, 2008; 윤명숙 외, 

2009; 이근영 외, 2011; 임성택 외, 2011). 

이상의 연구를 종합할 때, ‘성적이나 시험, 학업능률 및 학업에 대한 동기저하 등 학업

에 관련된 영역에서 학생들이 겪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인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며 특히 우울을 높이는 주요 변인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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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다수의 청소년들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있다고 해서 모두 

다 부정적인 발달산물을 경험하지는 않는다. 즉, 동일한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도 잘 적응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정신병리나 심리장애 등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겪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환경 하에서 우울같은 심리장애나 정신병리를 일으키게 

되는가? 심리장애나 정신병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과 환경과의 상호작

용을 강조하는 모델 가운데 하나인 스트레스-취약성 모델(stress-vulnerability model)에 

의하면, 우울과 같은 심리장애는 개인이 갖고 있는 취약성과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Holmes & Rahe, 1967; 이인정, 2011 재인용). 취약성이란 

인간의 내외적 요인 중에서 스트레스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기제로서 개인을 

스트레스의 영향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취약성은 단순히 유전적 소인이나 체질 

같은 생물학적 요인 외에도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정신병리에 취약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개인은 어떠한 사건이나 스트레

스에 대하여 견디는 힘이 낮아서 쉽게 심리장애를 가질 수 있다(김기환ㆍ전명희, 2000).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은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장애에 있어서 개인의 취약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어느 하나만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잘 보완해줌으로

써 개인의 취약성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장애를 유발하는 원인과 

과정을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평가된다(권석만, 2007).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의 관점에 의거하여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살펴보면, 스트

레스를 받는 청소년들이 모두 우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

에 따라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취약성 요인이 규명된다면,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울이라는 심리적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사전에 변별해냄으로써 극단적인 정신병리 및 문제행동으로

의 발전가능성을 차단하고 예방적 개입 프로그램 개발에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스트레스가 우울과 같은 발달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인 중 

일부는 그 자체로도 혹은 스트레스와 상호작용하여 우울을 유발하거나 상승시키는 반면 

어떤 변인은 그와는 반대로 우울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거나 스트레스가 우울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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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 않도록 혹은 영향을 덜 받도록 중간에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보호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사회적 지지(송유미

ㆍ이선자, 2011; 이인정, 2011), 자아존중감(최미례ㆍ이인혜, 2003) 같은 요인이 보고

되었지만, 취약성 요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라

는 위험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이 고위험군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예방 및 사전적 개입을 

위해 취약성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 가운데 인지적 

소질-스트레스 모델에서는 개인이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자연적인 정서반응으로 우울감

정을 느껴 우울증상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때 인지적 취약성 요인이 스트레스와 우울증

상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Ingram et al., 1988; 김빛나ㆍ박

주희, 2013 재인용). 즉,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의 인지적 특성에 

따라 우울경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다양한 인지적 

취약성 요인이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김빛나ㆍ박주

희, 2013; 임성택 외, 2011). 

우울에 대한 취약성 요인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변인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성역

할이란 한 개인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남자 혹은 여자로 특징지어질 수 있는 행동, 태도, 

가치, 특성의 기대치를 의미하는데(김경미ㆍ양혜영, 2005), 이는 사회성원으로서 필요

한 성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인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다(박영숙 외, 1998). 성역할 

사회화를 통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여성 혹은 남성에게 기대되는 행위나 특성은 권장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행위는 발달시키지 못하도록 제제를 받는다(정혜정 외, 2010). 각 

사회는 대다수의 구성원이 비슷한 성역할 기대와 신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은 하나

의 규범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는데, 성역할을 문화권의 모든 남녀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고정적인 견해를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한

다(Schau & Tittle, 1985: 서영숙, 1986 재인용). 성역할 고정관념은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관한 일련의 신념으로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정혜정 외, 2010),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정익중, 2005). 

그렇다면 청소년에게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은 어떠한 과정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이는 성역할 사회화이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남아와 

여아는 출생 후 성장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면서 심리사회적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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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성유형화된 행동 양식으로 더 많이 드러내어 각기 상이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게 된다(김현정, 2005; 장휘숙, 2005). 즉,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 

및 또래집단이 여아에게는 수줍음이나 의존적 행동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흔히 

‘여성적’이라고 인식되는 태도와 행동에 대해 강화함으로써 성유형화된 행동이 조성된다

(Keenan & Shaw, 1997). 이러한 반응에 따라 여자 아이들은 스트레스처럼 심리사회적

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어려움을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남자 아이

들은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장휘숙, 2005). 요컨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사회에서 기대하는 성역할과 일치되는 방식으로 태도와 행동을 조성하게 

되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서 심리사회적 부적응 문제의 표출양

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스트레스처럼 심리사회적으로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양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인지적 요소는 심리적 어려

움에 대해 성유형화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청소년의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여자 청소년의 스트레스

와 우울 문제, 성역할 고정관념간의 관계를 연구한 유혜경(2011)의 연구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사고를 가질수록 우울이나 불안같은 내재화 문제가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대해 성역할 관습모델을 제시한 

Huselid와 Cooper(1994)는 전통적 성역할에 순응하는 성전형적인(sex-typed) 개인은 

성에 적합한 증상을 높은 비율로 보여 전통적인 여성역할에 순응하는 개인은 내재화된 

문제를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김혜래, 2003 재인용). 따라서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라서 스트레스와 우울간의 관계가 달라질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남학생의 경우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는 무한경쟁과 성취지향의 교육환경에 노출되어 대부분의 청소년

이 겪는 어려움인 학업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부정적 결과중 하나이면서 최근 우리사회

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청소년 우울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정하여 성역할 고

정관념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발휘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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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의 중학교 2학년 패널 4차년도 자료이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연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 중 표본으로 선출된 

동일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적 직업선택, 향후 진로설정 및 준비, 일탈행위, 

여가 참여 등의 생활실태에 대해 전망적 패널조사의 방법으로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연구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중학생과 부모 

조사 모두를 성공한 3,449명의 전체 사례 중에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된 조사 대상은 

4차년도 응답자 총 3,121명이며, 남학생 1,566명(50.2%이며, 여학생 1,555명(49.8%)

으로 비슷한 성별분포를 나타냈다2).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3) 

가. 종속변인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우울이다. 우울은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을 의미하며,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증상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청소년 우울은 청소년 스스로가 평상시 느끼는 

외로움, 슬픔, 불안 등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분석자료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서 우울은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편이다’,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은 

2)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1차년도 조사결과 최종표본으로 선정 및 구축된 청소년은 3,449명이다. 따라
서 1차년도 응답자는 총 3,449명지만 본 연구의 분석자료인 4차년도 조사의 응답자는 총 3,121명이
다. 미응답자 328명은 해외 유학 및 이민, 가출 후 연락두절, 응답 거절 등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2008).

3) 주요 변수의 측정도구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내용은 한
국청소년패널조사의 초4 패널 자료의 설문지에서 추출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에서는 척도의 출처 등을 밝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본 연구에서 자세하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연구방법상에 있어 한계로 작용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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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다’,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불안할 때가 있다’, ‘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외로울 때가 있다’, ‘ 나는 때때로 아무런 이유없이 무척 슬프고 울적할 

때가 있다’ 등의 5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식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5개 문항의 평균값으로 

우울을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들 5문항의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α)는 .813으로 나타났다. 

나. 예측변인

본 연구의 예측변인은 학업 스트레스이다. 학업 스트레스는 ‘성적이나 시험, 학업능률 

및 학업에 대한 동기저하 등 학업에 관련된 영역에서 학생들이 겪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다’,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학입시 또는 취업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

레스를 받는다’, ‘공부가 지겨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총 5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문항간 신뢰

도(Cronbach’s α)는 .846로 적절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다. 조절변인

본 연구의 조절변인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의 역할 구분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을 의미한다(Broverman et al., 1972). 

남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그 내용과 기능에

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취와 리더십, 표출 등을 강조하는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청소년의 공격성이나 폭력과 같은 외현화 문제와 관련이 되며, 억제와 순응 

등을 강조하는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와 관련이 된다. 따라서 

우울에 미치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분석자료로 사용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는 성역할고정관념을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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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고정관념을 각각 측정하고 있다. 여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보다

는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남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남자에게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며, 

각각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3문항의 평균점수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으며, 남녀 성역할에 대해 고정적 인식과 견해

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역할고정관념 척도의 문항간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 .783,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신뢰도는 .792로 나타났다. 

라. 통제변인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성별은 남자는 1, 여자는 0으로 부호화하였다. 가구월

소득은 한국청소년패널연구에서 만원 단위의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한 가구 월소득을 

사용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형태를 측정하는 가족구조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및 부모

가 부재한 경우에는 1로 부호화하며,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를 

0으로 부호화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SPSS 18.0 Windows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다문항으로 구성된 학업 스트레스, 우울, 성역할 고정관념

의 내적 일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분석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의 빈도, 백분율,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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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는데,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에는 성차가 존재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자 청소년과 남자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

하여 남녀 청소년 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는 주요한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제3의 다른 변인과의 관계에서 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다중선형회귀(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모형과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SEM)을 사용하

는 것이다. 측정오류로 인한 검증력의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점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이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조절효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다소 복잡하고 최적의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Marsh, 2002; Frazier et al., 2004; 이상균, 2008 재인용), 

사회과학연구에서 조절효과의 검증을 위해 다중선형회귀모형을 활용하고 있다(예: 강현

아 외, 2012; 여진주, 2009; 이인정,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도 측정오차로 인한 검증력 

약화를 대표본으로 보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한계에 대응하

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MLR모형을 사용하여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의 곱으로 구성된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모형에 투입시킨 다음, 상호작용항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t검증을 실시하고, 상호작용항의 투입 전과 후의 모형 설명력의 증감을 검증함으로

써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이때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설명력 변화량(ΔR2)이 

유의하면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Aiken & West, 1991). 본 연구에서

는 위의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와 학업 스트레스, 성역할 고정관념을 투입

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

였다. 연속변인으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추정치의 

왜곡과 검증력 약화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다중공선성 가능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Hayes, Glynn, & Huge,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도 더미변수를 제외한 

예측변인, 조절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한편,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단계에서 설명력 변화량이 유의하다면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총괄 F 검증 방법(omnibus F test)은 조절변인이 어떠

한 조건에서 상호작용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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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균, 2008). 즉 예측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조절변인이 억제하는지 혹은 

상승시키는지 상호작용의 양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절변인의 

특정한 조건값 또는 평균과 ±1 표준편차값을 대입하여 상호작용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는지 도식화하는 단순기울기검증법이 권장된다(Aiken & West, 1991). 조절변인의 특

정한 조건값에서 예측변인이 갖는 기울기를 단순기울기(simple slop)라고 하는데, 상호

작용항이 포함된 회귀식(E(Y/X,Z)=g0+g1X+g2Z+g3XZ)에서 조절변인이 어떠한 값을 갖느

냐에 따라 예측변인의 단순기울기가 달라진다. 이러한 기울기 차이를 통해 조절효과를 

검증하게 된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표 1은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요약한 것이다. 연속변수는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명목변수는 사례수(N)와 비율

(%)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총 3,121명이며 성별분포를 보면 남학생 1,566명

(50.2%)이며, 여학생 1,555명(49.8%)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우울감과 학업 스트레스, 성역할 고정관념은 최소 1점에서 5점까지 분포할 수 있는데 

우울감 평균은 2.78(SD=.78)로 나타나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학업 스트레스 평균은 

2.98(SD=.82)로 나타났다. 여성성역할 고정관념 평균은 2.33(SD=.80), 남성 성역할 고

정관념 평균은 3.45(SD=.83)으로 나타나 남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은 약 322만원이었으며, 가족구조를 보면 부모님이 모

두 계시다고 응답한 경우는 2,851명(91.3%)이며, 부모님 모두 계시지 않거나 부모님 

한분만 계신 응답자는 217명(7.0%)로 나타났다.

남녀 응답자별로 보면, 우울감은 남학생 2.65(.78), 여학생 2.91(.77)로 나타났고, 학

업 스트레스는 남학생 3.06(.86) 여학생 3.28(.78)로 나타났다.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 2.60(.79) 여학생 2.05(.71)로 나타났으며,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학생 

3.53(.80) 여학생 3.37(.85)로 나타났다. 가족구조의 경우 부모님 모두 계신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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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은 1,424명(90.0%), 여학생은 1,427명(91.8%)이며, 부모님 모두 계시지 않거나 

어머니 혹은 아버지만 계시다고 응답한 남학생은 116명(7.4%), 여학생은 101명(6.5%)

으로 조사되었다.

자료의 다변량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 지수

의 절대값이 3.0보다 크면 첨도가 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첨도 지수의 절대값이 10보

다 크면 정상분포에서 심각하게 벗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Kline, 2005),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의 분포가 정규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변수명 평균(SD) 왜도 첨도
남학생 여학생

t
N=1,566 N=1,555

우울 2.78(.78) -.098 -.316 2.65(.78) 2.91(.77) -9.44***

학업 
스트레스

3.17(.83) -.413 .179 3.06(.86) 3.28(.78) -7.48***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2.33(.80) .260 -.040 2.60(.79) 2.05(.71) 20.67***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3.45(.83) -.487 .565 3.53(.80) 3.37(.85) 5.57***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및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성별 차이(N=3,121)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간의 다중공선성 및 상관관계를 검토하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관계계수를 제시하였다(표 2). 가구월소득과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간에는 정

적 관계를 보여 가구월소득이 높을수록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았다

(r=.034, p<.10). 가구월소득과 학업 스트레스 간에는 정적 관계를 보여 가구 월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085, 

p<.01). 가구월소득과 우울은 부적 관계를 보여 가구 월소득이 높아질수록 우울수준은 

낮아졌다(r=-.039,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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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2 3 4 5 6 7

1. 가족구조 1

2. 가구월소득 -.240** 1

3. 여성성역할고정관념 .017 -.015 1

4. 남성성역할고정관념 -.038** .034* .317** 1

5. 업 스트레스 -.093** .085** -.066** .176** 1

6. 우울 .005 -.039* .024 .097** .357** 1

7. 성별 .018 .034 .347*** .099** -.133** -.166** 1

표 2.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p<.10 * p<.05 ** p<.01 
주: 가족구조는 더미 처리함. 가족구조(한부모와 부모부재가구=1)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정적 관계를(r=.317, 

p<.01),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학업 스트레스는 부적 관계를(r=-.066, p<.05)

보였다.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학업 스트레스는 정적 관계를 보였다(r=.176, 

p<.01).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우울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r=.097, p<.01).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감도 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375, p<.01). 학업 스

트레스와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부적관계(r=-.066, p<.01)를 보여 여성 성역할 고정관

념 수준이 높은 경우 학업 스트레스는 낮아지는데 ‘순응’과 ‘인내’, ‘억제’ 등을 내재화하

도록 하는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경우 학업 등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표면적으로

는 둔감하게 인지하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성별은 여성 성역할 고정

관념과 정적 관계를(r=.347, p<.001),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과도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r=.099, p<.01)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학업스트레스(r=-.133, p<.01), 성별과 우울간에도 부적 관계

(r=-.166, p<.01)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귀분석 결과 다중공선성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분산팽창계수(VIF) 값이 10이하로 나타

나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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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하는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가족구조, 가족소득, 성별 등 통제변수와 학업 

스트레스, 성역할 고정관념을 투입하였으며(모델1), 2단계에서는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

할 고정관념을 곱한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모델2). 연속변수로 상호작용항을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제외한 예측변인, 조절

변인에 대해 평균중심화를 실시하였다.

모델1은 가족구조, 가구월소득, 성별 등 통제변수와 학업 스트레스, 여성 성역할 고정

관념,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을 투입한 모델이다.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했다(b=.335, p<.001). 즉 청소년이 지각한 학업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b=.093, p<.001),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졌다. 반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하는지 조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의 상호작용항이 투입된 모델2에서는 총 16.6%

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설명력의 변화량(ΔR2)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학업 스트레스

와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여(b=.043, p<.05)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조절효과를 보였다. 

이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에 따라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의미한다. 상호작용항의 부호 해석은 정(+)의 값을 가질 때는 조절변수로 간주하

는 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다른 변인의 효과도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부호가 부(-)일 때는 조절변수값이 증가함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다른 변인의 효

과는 감소함으로써 이 변인의 효과를 억제함을 의미한다(Pedhazur, 1997; 강현아 외, 

2012 재인용).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

관념이 상승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남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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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델 1 모델 2

b S.E. b b S.E. b VIF

통제
변인

성별(남=1) -.250*** .028 -.160
-.252*

**
.028

-.16
1

1.160

가족구조(비양친=1) .144** .054 .047 .144** .054 .047 1.067

가구월소득 .000** .000 .000 .000** .000 .000 1.069

예측
변인

학업 스트레스 .335*** .017 .352 .334*** .017 .352 1.078

조절
변인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093*** .019 0956 .092*** .019 .094 1.265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025 .017 .026 .024 .017 .006 1.172

상호
작용
항

학업 스트레스
×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

.043* .020 .040 1.194

학업 스트레스
×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030 .018
-.03

1
1.197

상수값 2.960 2.967

R2 .164 .166

adj.R2 .163 .164

ΔR2 .002†

표 3. 학업 스트레스와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및 조절효과

†p<.10 *p<.05 **p<.01 ***p<.001 

다음으로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에 대한 성역

할 고정관념이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구체적인 상호작용 양상을 살펴보기 그래프로 도식

화하였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의 변화 정도

가 급한 기울기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 역할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가질 경우 즉, 여성 역할에 대해 ‘순종적’이고 ‘수동적’이라고 인식

할수록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에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평균 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모두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효과를 가짐을 확인하

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순기울기

의 크기는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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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_학업스트레스

저_성역할고정관념

고_성역할고정관념

2

3

2.5

3.5

고_학업스트레스

그림 1.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여성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구체적으로 보면,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순기울기

의 크기는 점차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인 경우, 

상대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집단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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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및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조절효과를 

갖는지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와 그에 기반한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 고정관념에 성차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과 남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모두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제한적이고 엄격한 성역할 사회화와 성역할 유형화의 

압력을 받기 때문에 더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는 사회화 이론과 

맥을 같이 하며, 선행연구(구정화, 2009; 김선정, 2002; 좌현숙, 2012)의 결과와 일치된

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남성에게 더 많은 특권과 위신을 정당화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동기가 약한 반면, 여학생은 그 반대일 수 있으므

로, 남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양집단에서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보다 남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게 나

타나는 것 역시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는 여아에 대한 

성역할보다 남아에 대한 성역할을 더 보수적으로 강조하여 남성에 대해 더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 발달단계에서부터 시작되어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

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녀학생 모두에게서 남성 성역할에 대해 더 보수적이고 전통

적인 기대를 가지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는 청소년의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청소

년이 지각하는 학업 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감은 커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김재엽 외, 

2013b; 문영주ㆍ좌현숙, 2008; 이은희 외; 2000)의 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남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성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쳐 여성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인식을 가질수록 

우울감은 높아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을 비롯한 내재

화 문제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유혜경, 2011; 한인영ㆍ홍선희, 2011)과 ‘순종’과 

‘수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성 성역할이 우울과 정적 관계를 가진다는 결과(김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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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와 유사하다.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련된 증상으로서 우울, 불안, 위축 등 지나친 

자기통제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인데, 이러한 내재화 문제는 전통적이며 지배적인 

여성성을 강조하는 성역할 규범의 사회적 억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민성길 등, 

1989). 특히 우리나라의 유교적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 등을 절제하는 것을 여성의 역할

에 맞는 사회적 덕목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ㆍ외부적 스트레스에 대해 억제같은 심리적 

기제를 사용함으로써 우울 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반면, 남성 성역할 고정관념

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같은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을 확인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넷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값이 상대적

으로 높은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에 비해 학업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감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여성 역할에 대해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성역할에 대한 인식은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 역할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은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를 

조절하는데,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승시켜,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값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은 경우에 비해 학업 스트레

스에 따른 우울의 변화 정도가 커졌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우울이라는 심리적 어려움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취약성 요인이

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였는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의 우울문제를 보다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정책

적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에 대한 중압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청소년들이 겪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Armacost, 

1989: Steinberg, Dornbusch, & Brown, 1992), 학업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보다 청소년의 우울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쟁적 입시분위

기와 과열된 교육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수준은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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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우울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청소년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우울

로 인한 극단적인 문제행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경쟁적 입시제도의 개선 및 교육환경의 변화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및 청소년 정신건강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주기적 

관찰 및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

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 등을 통해 스트

레스로 인한 이차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청소년의 우울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순종’

과 ‘억제’ 등을 특징으로 하는 여성 역할에 대한 전통적 인식이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고정되고 경직된 성역할 분리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이 균형잡인 성역

할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을 비롯하여 학교,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

하다고 하겠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공백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별화

된 제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김성언, 2006), 사회정책적 차원에서는 성차별적인 

요소의 제거 및 양성평등적인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만 기본적

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개인적 수준의 성역할 고정관념은 달라질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나 성장하는 가족이 성역할 사회화의 일차적 환경요인이기 때문이

다. 가족환경 중에서도 부모 자신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양육태도는 가장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내에서 자녀에 대해 지나치게 성차별적이고 정형

화된 성역할을 요구하기 보다는 유연하며 균형잡힌 성역할을 가질 수 있는 양육태도가 

요구된다. 가정에서는 성차별적인 훈육을 지양하고 불평등한 남녀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가정과 더불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핵심적인 기관이다. 학교

교육은 평등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지향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은 교과과정, 

교사의 태도, 학교 조직 등에서 성불평등적인 요소가 많았고 그러한 학교환경 안에서의 

성역할 사회화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에 입각한 경향이 강하였다(정혜정 외, 2009). 과거

에 비해 학교에서의 성역할 사회화가 훨씬 더 성평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학교에서 고정관념적 성역할 사회회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성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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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관련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학교환경에서의 변화가 필요한데, 교사들 

역시 균형적인 성역할태도와 의식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

록 양성평등 및 젠더의식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성교육이 학교현장을 비롯하여 청소년 분야에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데 청소년의 성행동을 비롯한 성에 대한 지식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경직되고 획일

적인 성고정관념들을 교정하고 성초월적인 성격형성 및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내용들이 포함될 필요가 있으며, 교과과정 및 내용에서 성불평등적 요소를 없애야 한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한 영향을 많이 받는 학교에서는 남녀 청소년 

공히 균형잡힌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전통적이고 경직된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울을 증폭시키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이 점은 청

소년의 우울문제에 대한 예방 및 치료적 개입에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같은 인지적 요인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 동안 사회복지와 상담 및 교육 등 다양

한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 우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또래관계, 교사관

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인지적 취약성 요인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지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므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비롯하여 

인지적 요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 치료적 개입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스트레스-취약성 관점에서 우울에 대한 인지적 취약성 

요인으로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상정하였지만 그 외 다양한 취약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였

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연구되어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한 취약성 

요인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통제변인이 있는데, 2차 자료를 사용한 자료의 한계에 따라 다양한 통제변인을 

상정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와 우울, 성역할 고정관념간 정확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기반하여 다양한 통제변인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성역할 고정관념 조절효과 검증에서 설명력 변화량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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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스트레스 취약성 모델과 성역할 사회화 이론에 근거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

였지만 예상과는 달리 설명력이 높지 않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의 불확

실성 및 자료수집 과정 등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될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극복될 수 있도록 측정도구 등 연구설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좌현숙은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등이며, 현재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의 성차 등을 연구하고 있다.                     (E-mail: someday1099@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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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Jwa, Hyunsuk
(Ho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role stereotype

on the relations between academic stresses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To 

investigate the moderating effect, simple slope test on multiple linear regression 

(MLR) model was used.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wave 4 of Korean Youth 

Panel Study (KYPS), and analyzed data of 3,121 second grade high school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der role stereotype had a positive effect on depression

of students; and gender role stereotype of female stereotypic role showed moderating

effects that enhancing the positive effect of academic stress. Especially when students

have the high level of gender role stereotype of female stereotypic role, the positiv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depression was increased. Based on the results, practice

implication for adolescents was discussed.

Keywords: Aacademic Stress, Depression, Gender Role Stereotype, Moder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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